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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 루카치와 블로흐1 :◆

루카치의 물화 개념과 역사( )物化▲

헤겔 좌파에 속하는 일군의 사상가들 가운데 마르크스를 생각하면 마르크스에게서 중심, ,

개념은 노동의 문제죠 노동을 주객동일성의 준거점으로 삼았다 처음부터 이야기한. arbeit. .

주객동일성 노동행위 자연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행위 노동행위는 큰 의미에서 실천까지도. . .

포함이 되는데 이 루카치의 경우는 주객동일성의 근거이자 결과로 역사 라는 개념으로 들, ‘ ’

어갑니다.

루카치가 마르크스로부터 배웠던 점은 결국은 물화 개념이거든요 사물화 영어로는‘ ( )’ . .物化

이라고 쓰는데 독일어는 결국에는 물화비판입니다 그러니까reification , ( Versachlichung) . ,

조금 전에 제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로 환원시켜버리는 이,

런 식의 태도들이 그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.

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입니다 라는 것은 으로 만든다는 겁니다ding thing . ver . thing .化

모든 것을 으로 만들면서 아까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노동행위 속에서 자기. thing , ,

가 한 대상에 대해서 수단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소외 문제가 초, , ,

점이 되고 있는데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소외의 원칙이 뭐냐면 결국 모든 것들이. . ,

사물화 된다는 것 때문이거든요.

사물화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에 주체적인 의식이 여기서 빠진다는 것입,

니다 그런데 실제에서 보면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왜 도대체 세계가 이렇게 부조리한가 하. ,

는 것에 주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조리한 물화된 세계에서 벗어날 것, ,

인가 하는 준거점을 밝히는 것에는 소홀했었어요 바로 그 점을 루카치가 보완합니다. .

그러면서 이 루카치가 마르크스가 아니라 다시 헤겔로 가서 헤겔에게서 개념 주체subject ,

개념을 끌어와요 주체 개념을 끌어오면서 물화된 것 그 자체 마르크스가 물화된 상태 그. , ,

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이 물화된 세계에서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철학적,

토대를 마르크스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.

이것을 루카치가 착안해서 물화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인간의 자기의식적 측면.

헤겔이 이야기했던 자기의식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대상화해서 생각하는 현재. ,

의 상태를 대상화시켜서 타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 그래서 물화된 것에 머물지, .

않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의 주체적인 의식 활동 이 주체적인 의, .

식 활동 헤겔적 사유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와 헤겔을 다시 결합시켜요, . ,

루카치가.



그래서 루카치에게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물화된 세계로부터 주체적 활동을 통해서 끊

임없이 탈피하는 또 물화되면 또 탈피하는 그렇지만 역사라는 말 자체가 가능한 것은 그. . ,

것은 사물 자체를 역사라 말할 수 없죠 이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데 작용하는.

것은 역시 인간의 주체적인 의식 활동이 여기에 작동하는 거고 바로 이러한 현장이 주관과,

객관이 만나는 실질적인 현장이라고 루카치는 평가하는 겁니다, .

블로흐의 미래지향적 철학▲

이게 소위 희망의 철학자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에른스트 블로흐는 좀 유토피아적 사유를 하

는 사람인데 이 블로흐가 헤겔 좌파적 시각에서 했던 결정적인 공헌 가운데 하나가 뭐냐,

면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가지 보기에 그 이전까지의 철, , ,

학자들이 했던 철학 가운데서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그들이 이라는 것이, novum, -novum

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것의 출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the new -

해요.

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그 이전가지 루카치를 포함해서 루카치가 말하는 역사나 여기서 말, , ,

하는 노동이나 헤겔이 이야기하는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있었던 것을 밖으로 드, ,

러내는 활동이라고 봐요 이미 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과거 지향적이고 과거 회. . ,

고적인 그리고 사후약방문적인 사후정당화, , .

그런데 반해서 이런 식의 입장에 대해서 블로흐는 아직 아닌 것 앞으로 다가올 것 앞으로, ,

완성될 것 지금까지 없었던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직 아닌 것 앞으로 올 것 지금까지, . , ,

없었던 것 제가 독일어를 써서 좀 미안한데 이 사람의 존재론. “das Noch-Nichit sein” ,

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이라는 말인데 라는 것은das Noch-Nichit sein , Noch-Nichit

아직 아닌 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아닌 존재예요 아직 아닌 것‘ ’ . . .

이미 어떤 것이 아니고 아직 아닌 것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세계 그 세계가 어떻게 가, . ,

능한가 하는 그 앞사람들이 과거지향적이었다면 블로흐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.

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러이러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떠어떠 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. , ,

그 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나라는 인간을 추동시키는 힘이라는 것이 과.

거 속에 있는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것을 통해 나를 끌어당기는, .

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라던지 유토피아적인 사유를 담고 있는 거예요, .

왜냐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에 이미 있었던 것을 통해서는 과거밖에 나오는 것

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앞으로 될 씨앗이 없었다면 앞으로 평생 나타날 수? ,

없는 거냐 그럼 미래에서 나를 끌어당길 경우에는 거기에서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지 않?

은가 해서 과거의 어떤 상기 기억철학이라든지 역사철학이라든지 그것이 범하고 있는 과, , , .

거지향적인 세계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, .

사실은 제가 제 학위 논문도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추적문제에 관해서 블로흐의 새로운 세,



계의 출현 가능성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아직 아닌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우. ,

리 속에 이미 어떤 잠재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야 앞으로 그것이 발현될 수 있

는 것이지 전혀 그렇게 될 소지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미래의 어떤 유토피아적인 어떤 것,

이 나를 끈다고 해서 끌려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. .

그렇다고 해도 블로흐도 헤겔주의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단지 나를 끌어가는 앞으. . ,

로 어떻게 될 소지가 없는데도 그걸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지금껏 한 번도 드러,

나지 않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끌 수 있는 이념적인 힘을 과거가 아니라, ,

미래로부터 미래를 통해서 내 속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겠죠, , .

일상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정작 루카치와 블로흐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데, ,

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기회 될 때 루카치 블로흐 이야기를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, ,

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. . .


